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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녹차 생잎 채취지의 토양의 성질과 채취시기별(우 -세작- 작) 녹차 생잎에 한 화학성분  무

기물 성분을 분석하 다. 먼  조사지역의 토양의 성질을 살펴보면 부분이 배수가 양호하고 인산이 풍부한 

사양토와 양토로 구성되어 있었다. 녹차 생잎에 한 성분 분석에 있어서는 섬유질, 탄닌, 비타민 C와 총카테킨 

함량은 채취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한 반면 총질소, 총아미노산, 데아닌, 카페인 등은 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무기물 함량에 있어서는 채취시기가 늦어질수록 Mg, Ca, Mn은 증가하 으나 Na, K, B는 감소하 다.

그리고 화학성분  총질소, 엽록소, 총유리아미노산, 데아닌, 카페인, 총카테킨과 무기물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붕소, 세 늄에 있어서는 우 과 세작 간에 거의 함량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soils in the sampling green tea farms

and the chemical constituents of the green tea leaves at the 3 harvest stages (Ujeon → Sejag → 

Jungjag). The results as follows; The properties of the soils were sandy loam, loam, well drained

and fertile-rich in phosphoric acids in general. The contents of chlorophyll, tannin, vitamin-c and

total catechin were increased as harvest periods getting late but the contents of total nitrogen,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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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 acids, theanine, caffeine were decreased on the reverse. The inorganic constituents Mg, Ca

and Mn were increased as harvest periods getting late but the Na, K, B contents were decreased

on the reverse. The contents of the total nitrogen, chlorophyll, total free amino acid, theanine, 

caffeine and total catechin and Na, Mg, Ca, B and Se were in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Ujeon

and Sejag. 

Keywords : NIR (Near Infrared Spectroscopy), catechin, theanine, caffeine. inorganic constituents

1. 서  론

최근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한 의식수 이 높아

짐에 따라 녹차의 국민 소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차의 함유 성분 에는 항산화 활성이 크며 항

균성도 높은 화학  조성분이 있다는 것이 과학 으

로 밝 져, 녹차의 약리작용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도 

개발되고 있다(문 등, 1995; 조 등, 1997; 최 등, 

2005).

찻잎의 화학성분은 차의 품종, 찻잎의 채취시기, 

찻잎의 출개도(出開度)와 경화도(硬化度), 재배토양 

성질  기상조건 등 주 환경에 크게 좌우되며 차의 

화학성분 함량도 이들 조건에 따라 많이 변화하며 차

의 풍미(風味)도 달라진다(박 등, 2008).

일반 으로 녹차의 품질은 차 잎을 채취하는 시기

가 빠를수록 좋고, 시기가 동일하더라도 어린 잎이 

경화된 잎보다 기호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찻잎  차의 품질을 좌우하는 화학성분이 잎의 채취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김 등, 2004). 찻

잎의 성숙 정도와 채취시기별에 따른 화학성분 변이

를 구명하는 것은 찻잎을 제품화할 때 어느 크기의 

잎을 어느 시기에 채취해야 하며 어느 수 의 제품을 

얻을 수 있는가를 식별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된다.  

재 하동지역에서는 약 200여 농가가 차를 재배

하여 녹차를 제조․ 매하고 있으나 다원(茶園)마다 

채취시기  제다(製茶)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 이 

지역에서는 옛부터 찻잎의 채취시기를 곡우(穀雨)를 

후하여 약 일주일 간격으로 우 (雨前), 세작(細

雀), 작(中雀), 작(大雀)으로 나 어 채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품의 분류법은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통 인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의 지구

온난화에 의한 범세계 인 기후환경의 변화는 하동

지역의 기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차후 재배지역 역에 한 찻잎과 제품에 한 객

이고 과학 인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하동 지역 녹

차 생잎에 한 지역별, 채취시기별 찻잎 조성분 분

석 자료를 표 으로 생잎 채취와 제품품질의 정 기

을 만들어 이 지역 생산녹차의 품질향상과 함께 하

동녹차에 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기하고 녹차 산업

에 종사하는 하동지역 농가의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

장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시료인 찻잎의 채취지역은 하동의 화개지역과 악

양지역으로 나 어 실시하 으며, 각 지역별로 녹차 

재배지 비율에 따라 화개 13곳, 악양 5곳을 선정하여 

채취시기별로 우 , 세작, 작으로 나 어 시료를 

채취하 고, NIR분석에 앞서 시료는 살청( 자

지) 후, 건조기에서 60°C 건조처리한 시료로 사용하

으며, 채취일자는 Table 1과 같다. 토양의 분석시

료는 화개지역 8개 다원, 악양지역 5개 다원에서 채

취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2.2. 분석방법

2.2.1. 토양 성분 분석

토양의 이화학 (理化學的) 성질  pH는 자

극법(Orion 940 pH   meter), 유기물(O.M)은 Ty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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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reen tea leaves harvest periods 

in each cultivated region (2010)

Region/Periods U-jeon Se-jag Jung-jag

Hwagea-myeon

Akyagng-myeon

4.25∼5.3

4.30∼5.5

5.8～5.12

5.8～5.13

5.12～5.16

5.11～5.15

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양이온은 A.A법에 의

해 분석 하 으며 지역은 크게 화개와 악양 2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하동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

실에 의뢰하여 분석하 다.

 

2.2.2. 화학성분 분석

분석항목은 총질소, 섬유질, 탄닌, 총유리아미노

산, 데아닌, 비타민 C, 엽록소, 카페인, 카테킨(EGC, 

EC, EGCg, ECg), 총카테킨이며 모든 시료의 근 외

선 스펙트럼은 근 외선 분 도계(NIR spectro-

scopy Model 6500, Foss NIR systems, USA)로 측정

하 다(최 등, 2001; 천 등, 2007).

스펙트럼 측정은 400～2,500nm에서 측정하 으

며, 시료는 Sample mill (Cyclotec 1093; Foss, 

Sweden)로 분쇄하여, 분쇄시료 약 5 g을 Standard 

sample cup에 넣은 후 실온에서 Scanning하여 스펙

트럼을 얻었다. 얻은 스펙트럼을 Standard normal 

variance (SNV)와 Detrend로의 입도 차이에서 오는 

산란을 보정하 으며, 획득된 스펙트럼을 일로 작

성하여 각 스펙트럼 역별 첩에서 기인하는 오차

를 최소화하기 해서 1차 미분으로 스펙트럼을 처

리하여 데이터 분석  성분에 한 검량선을 작성하

고 이를 미지의 시료에 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2.2.3. 무기 조성분 분석 

무기 조성분 분석용 시료인 찻잎은 채취 후 70°C에

서 24시간 건조하고, 건조된 찻잎은 Wiiey mill을 사

용하여 조제하 으며, 건조시료 0.5 g 정도를 평량하

여 100 ㎖ 삼각 Flask에 넣고 conc. HNO3 10 ㎖를 가

하여 200°C 열  에서 가열하여 분해하 다. 분해

가 완료 된 시료는 실온에서 냉각시켜 100 ㎖ Volu- 

metric flask에 깔 기를 넣고 6번 여과지를 이용하

여 소량의 질산이 남은 삼각 Flask에 증류수로 씻어

내어 100 ㎖ Volumetric flask의 여과지로 걸러 내었

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Volumetric flask의 100 ㎖ 

까지 증류수로 채웠다(이 등, 2009).

이 용액을 분석기기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모델명 : OPTIMA 4300 DV (Perkin Elmer)

를 이용하여 Na, K, Mg, Ca, Fe, Mn, Zn, Cu, Se, 

B 등을 분석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토양성분

하동지역의 토양의 이화학  특성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동지역의 산도(酸度)(pH)는 5.2로 

이는 차의 생육에 양호한   pH 4.0∼5.5범 가 총 조

사지역의 75% 이상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

라 밭 토양의 평균 pH   5.7보다 낮은 경향을 보여 다

원(茶園)이 부분 산간지역으로 여름철 고온다우

(高溫多雨)의 향으로 염기용탈(鹽基溶脫)이 많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 사료된다.

유기물(O.M)함량(g/kg)은 48.7로 밭 토양 평균 범

인 25∼3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원(茶園)

에 낙엽 등이 다량 쌓여 부숙화가 진행되어 이처럼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 다.

그리고 유효인산(mg/kg)도 284.6으로 박 등(1998)

이 분석한 한국산 차나무의 토양 분석 결과인 200 

(mg/kg)보다 높았으며, 3∼4곳은 500～740 mg/kg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원에 한 지속 인 시비로 인산

이 토양에 과잉집 된 결과로 생각 되어지며 반면에 

유효인산 함량이 극히 낮은 지역은 황토 함량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치환성 양이온인 K, Ca, Mg은 0.9, 3.7, 0.8 (cmol+/ 

kg)로 밭 토양 K, Ca, Mg의 0.3, 4.2, 1.2 (cmol+/kg)

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토양의 성질을 살펴보면 

조사지역 부분이 사양토∼양토 토성을 보 으며 

반 으로는 배수가 양호하고 인산이 풍부한 토양

이었다.

녹차는 일반작물과 달리 pH   4.0∼5.8사이의 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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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il properties of each cultivated Region

Plot pH
O.M

(g/kg)
Av.P2O5

(mg/kg)

Ex. (cmol+/kg)
E.C Region

K Ca Mg

P.R 4.0∼5.0 25∼35 200∼500 0.50∼1.00 4.0∼5.0 1.0∼2.0 0.0∼2.0

1 5.7 65 478 0.98 3.3 1.1 0.2 Hw.

2 5.3 62 116 0.55 3.3 0.5 0.2 Hw.

3 5.0 41 289 0.19 0.6 0.1 0.1 Hw.

4 4.2 58 665 0.44 0.4 0.2 0.9 Hw.

5 4.6 34 210 0.11 0.6 0.2 0.1 Hw.

6 4.8 64 507 0.69 3.0 0.9 0.3 Hw.

7 5.5 37 216 0.69 2.8 0.6 0.2 Hw.

8 5.2 35 742 1.23 2.5 0.7 0.2 Hw.

9 4.8 46 228 0.76 0.9 0.3 0.2 Ak.

10 5.7 50 226 2.15 10.4 0.9 0.4 Ak.

11 5.8 64 19 2.24 9.0 3.0 0.2 Ak.

12 5.1 42 4 0.65 0.5 0.2 0.2 Ak.

13 5.5 35 0 0.14 2.5 0.7 0.1 Ak.

Mean 5.2 ± 0.48 48.7 ± 12.3 284.7 ± 244.0 0.9 ± 0.68 3.7 ± 3.17 0.8 ± 0.71 0.3 ± 0.21

P.R : Propriety range, E.C : Electrical conductivity, Hw : Hwagea-myeon, Ak : Akyagng-myeon.

성 토양에서 정상 인 생육을 하며, pH   3∼4사이의 

강산성 토양에서도 생육이 양호하고, 유기물 함량은 

2%이상, 석회 함량은 0.2%, 지하수 는 1 m 이하의 

통기성과 배수가 좋은 토양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에 차 재배  자생지역의 부분이 이와 

유사한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 등, 1998).

3.2. 녹차 생잎의 화학성분

하동지역 녹차 생잎(生葉)의 채취시기별 화학성분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5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성분별에 한 분석결과를 보면 먼  차의 맛에 깊이 

여하고 녹차의 품질  원료 차잎의 숙도(熟度)간

에 높은 정(正)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총질소(全窒素)함량(%)은 우 에서 5.57, 세작

에서 5.45, 작에서 5.21로서 채취시기별에 따른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수치들은 박 등(1995)의 

국내산(産) 찻잎의 총질소 분석치 범 (3.69∼4.89%)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김 등(2000)이 분석한 

제주지역 찻잎의 4∼6%와는 거의 같은 경향을 보

다. 한 최 등(2001)에 의하면 동일 품종에서 첫물

차 잎이라도 채취시기의 일자(4월 30일∼5월 13일)

에 따라 총질소 함량 차이(3.73∼5.36%)가 인정된다

고 하 는데 은 수치 변화이기는 하나 찻잎 채취시

기가 늦을수록 총질소 함량이 감소한다는 이론과 일

치하 다. 

찻잎 의 식물성 색소는 찻잎의 외 과 수색에 직

인 향을 주며, 맛과 향미에도 약간의 향을 

다고 하며 Chlorophyll은 기상  환경조건, 품종, 

시비 리 등에 따라 함량이 달라지고 찻잎의 성장에 

따라서도 함량이 다른데 성장  그늘을 만들어 주어 

일사량을 제한하면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찻잎의 색

깔이 좋아진다고 한다(김 등, 2010).

체로 Chlorophyll 함량은 채취시기가 늦어질수

록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동지역 

찻잎의 Chlorophyll 함량(%)을 보면 우 에서 13.42, 

세작에서 13.78, 작에서 15.94를 보여 채취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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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constituents of green tea leaves by harvest periods (Ujeon)

Sam-
ple.

Mo.
(%)

T. N
(%)

Chlor-
ophyll
(%)

Tannin
(%)

T. A. A
(%)

Thea-
nine
(%)

Vit. C
(mg%)

Caff-
eine
(%)

Catechins (%) T. C
(%)EGC EC EGCg ECg

1 5.06 5.85 12.65 13.92 3.36 1.96 187.35 3.15 1.06 1.41 4.34 2.72 11.97

2 4.88 5.70 13.85 14.41 3.19 1.80 212.42 2.93 1.07 1.64 5.17 2.70 12.50

3 5.11 5.34 14.09 15.63 3.03 1.56 182.03 3.05 1.28 1.70 5.07 2.80 12.67

4 4.77 5.66 12.47 14.68 3.33 1.90 201.55 3.04 1.14 1.53 4.87 2.66 12.18

5 4.63 5.51 13.34 14.39 3.31 1.88 215.39 2.98 1.33 1.56 4.67 2.63 12.30

6 4.96 5.57 12.34 14.85 3.29 1.87 174.02 3.08 1.54 1.47 4.14 2.72 12.23

7 4.81 5.70 12.79 14.88 3.31 1.89 192.39 3.02 1.46 1.51 4.50 2.68 12.25

8 5.12 5.88 13.07 13.40 3.36 2.00 184.60 3.05 1.18 1.39 4.87 2.73 12.00

9 4.82 5.61 13.84 13.69 3.26 1.92 237.97 2.91 1.17 1.63 4.73 2.60 12.35

10 4.82 5.69 12.54 14.33 3.36 1.89 188.88 3.20 0.46 1.51 5.66 2.65 12.28

11 5.06 5.16 14.94 17.39 2.96 1.34 146.39 3.07 1.06 1.78 5.96 2.87 12.86

12 4.86 5.31 13.23 16.05 3.18 1.63 169.92 3.16 1.32 1.54 5.39 2.81 12.46

13 4.77 5.47 13.95 14.89 3.18 1.72 208.83 3.00 1.52 1.57 4.42 2.74 12.51

14 5.18 5.63 14.53 13.86 3.03 1.74 193.77 3.02 0.94 1.74 4.99 2.67 12.70

15 5.02 5.59 13.28 15.18 3.16 1.70 168.49 3.16 1.13 1.61 5.18 2.75 12.43

16 4.72 5.29 14.03 15.44 3.07 1.62 194.68 2.98 1.30 1.73 4.74 2.70 12.72

17 4.58 5.38 13.75 16.14 2.99 1.51 203.95 3.08 1.33 1.74 5.31 2.77 12.89

18 4.83 5.95 12.82 13.70 3.46 2.05 226.20 3.08 1.05 1.47 4.00 2.62 11.94

 Mean 4.89 5.57 13.42 14.82 3.21 1.78 193.82 3.05 1.19 1.59 4.89 2.71 12.40

S.D ± 0.17 ± 0.22 ± 0.73 ± 1.03 ± 0.15 ± 0.19 ± 22.15 ± 0.08 ± 0.25 ± 0.12 ± 0.51 ± 0.07 ± 0.29

Mo : Moisture, T.N : Total nitrogen, T.A.A : Total amino acid, T.C : Total catechins EGC : Epigallocatechin, EC : Epicatechin, EGCg
: Epigallocatechingallate, ECg : Epicatechingallate,  S.D : Standard deviation.

늦어짐에 따라 함량이 다소 증가하 으며 이는 채취

시기가 늦어질수록 찻잎의 섬유화가 증가한다는 연

구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 등, 1985).

Tannin은 차맛을 좌우하는 일부분으로 색  향에 

깊이 여하는 성분으로 지나치게 양이 많으면 깊은 

감칠 맛이 고, 쓰고 떫은 맛이 강해 풍미(豐味)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하동지역 녹차 생잎의 Tannin함

량(%)은 우 에서 14.82, 세작에서 15.57, 작에서 

15.31로 세작과 작 간에는 거의 함량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박 등(1995)이 분석한 야생차 13.55% 

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 으나 김 등(1979)이 분석

한 한국산 찻잎(茶葉)의 Tannin 함량 10～15%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노산은 차의 감칠 맛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차

에는 약 30여 종이 존재하며 차나무 의 아미노산 

분포는 채엽시기, 품종, 피복(被覆), 질소시비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박, 1997).  아미노산은 카

페인의 쓴맛, 카테킨의 떫은 맛과 더불어 차의 맛을 

형성하며 차의 음용(飮用)시 부드러운 맛과 깊은 상

계를 가지고 있는 데 본 실험에서 총 유리아미노

산함량(%)은 우 에서 3.21, 세작에서 3.17, 작에

서 2.88로서 잎이 성숙해 감에 따라 아미노산 함량은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2007)은 한국 재래

종 차나무의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 분석에서 체의 

35%정도가 2.1∼3.5% 함량을 갖는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大石千八(1988)는 아미노산 함량은 품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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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emical constituents of green tea leaves by harvest periods (Sejag)

Sample
Mo.
(%)

T. N
(%)

Chlo-
rophyll

(%)

Tannin
(%)

T. A. A
(%)

Thea-
nine
(%)

Vit. C
(mg%)

Caffe-
ine
(%)

Catechins (%)
T. C
(%)EGC EC EGCg ECg

1 4.79 5.60 12.80 15.39 3.3.1 1.74 175.62 3.28 0.52 1.55 5.56 2.72 12.29

2 4.54 5.77 14.02 14.51 3.24 1.76 227.87 3.14 0.66 1.69 5.12 2.60 12.67

3 4.45 5.44 12.55 16.06 3.26 1.63 169.75 3.32 0.80 1.57 5.87 2.69 12.61

4 4.43 5.69 12.59 15.07 3.35 1.80 192.01 3.35 0.48 1.54 5.57 2.62 12.38

5 3.85 5.42 14.60 15.35 3.16 1.65 245.80 3.01 0.71 1.83 6.14 2.52 13.07

6 4.39 5.46 13.13 14.63 3.28 1.79 202.58 3.28 0.48 1.64 5.68 2.52 12.73

7 4.62 5.03 14.34 16.08 2.99 1.47 191.55 3.06 0.92 1.78 5.77 2.68 13.08

8 4.48 5.48 13.04 15.47 3.26 1.69 177.09 3.27 0.64 1.58 5.63 2.65 12.59

9 4.47 5.45 14.51 14.88 3.06 1.63 230.50 2.99 0.75 1.86 5.53 2.58 13.18

10 4.24 5.72 13.58 13.27 3.29 1.92 263.87 2.94 0.55 1.74 5.48 2.46 12.81

11 4.63 5.26 14.41 16.43 3.02 1.45 182.87 3.17 0.60 1.80 5.82 2.72 13.03

12 4.68 5.26 14.23 15.89 3.00 1.47 181.11 3.01 0.97 1.80 5.90 2.73 13.24

13 4.50 5.66 12.98 15.35 3.44 1.84 184.49 3.23 0.47 1.47 6.21 2.64 12.04

14 4.66 5.44 14.42 15.58 3.04 1.55 200.67 3.02 0.76 1.82 5.84 2.70 13.03

15 4.60 5.30 14.30 17.46 3.03 1.36 165.60 3.36 0.75 1.75 5.70 2.78 12.84

16 4.53 5.42 13.56 16.44 3.16 1.53 171.64 3.31 0.59 1.65 5.71 2.72 12.70

17 4.53 5.43 13.21 16.54 3.24 1.60 170.44 3.30 0.60 1.61 5.86 2.73 12.52

18 4.53 5.18 15.70 15.79 2.88 1.39 200.06 2.92 0.80 0.93 6.53 2.67 13.55

Mean 4.50 5.45 13.78 15.57 3.17 1.63 196.31 3.16 0.67 1.65 5.77 2.65 12.80

S.D ± 0.20 ± 0.20 ± 0.86 ± 0.93 ± 0.15 ± 0.16 ± 28.25 ± 0.15 ± 0.15 ± 0.21 ± 0.31 ± 0.09 ± 0.37

Mo : Moisture, T.N : Total nitrogen, T.A.A : Total amino acid, T.C : Total catechins, EGC : Epigallocatechin, EC : Epicatechin, EGCg
: Epigallocatechingallate, ECg : Epicatechingallate, S.D : Standard deviation.

는 차나무의 수령  채취시기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 다. 그리고 천 등(2007)의 보고에 의하면 시

( 中) 녹차의 가격이 총질소(全窒素)  아미노산 

함량과 상 이 있으며 이 두 성분이 차의 품질을 

단하는 좋은 지표라 하 고 일본 녹차에서 능검사

와 NIR검정을 비교한 결과 총질소와 아미노산 함량

이 높은 상 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茶大百科 Ⅱ, 

2008).

차의 지미(旨味)성분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 특유의 아미노산인  

Theanine은 녹차에서 차의 감칠 맛을 내는 주성분으

로 채취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한다고 한다(김 등, 

2002).

하동지역 녹차 생잎의 Theanine함량(%)을 보면 

우 에서 1.78, 세작에서 1.63, 작에서 1.46으로 

나타나 채취시기가 늦을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 데 김 등(2007)에 의하면 한국 재래종 차나무 

집단에 한 성분조성에서 Theanine 함량은 채취시

기가 늦을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여 

이들과 분석결과와 일치하 다.

차는 몬의 5∼8배, 배아의 2∼3배, 옥수수 배

아의 4～5배, 아미인유의 3배의 비타민 C를 함유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김 등, 1996) 하동지

역 녹차 생잎의 비타민 C 함량(m%)은 우 에서 193.82, 

세작에서 196.31, 작에서 240.87로서 우 이나 세

작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 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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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emical constituents of green tea leaves by harvest periods (Jungjag)

Sample
Mo.
(%)

T. N
(%)

Chlor-
ophyll
(%)

Tannin
(%)

T. A. A
(%)

Thea-
nine
(%)

Vit. C
(mg%)

Caffe-
ine
(%)

Catechins (%)
T. C
(%)

EGC EC EGCg ECg

1 4.56 5.57 15.95 14.92 3.04 1.58 233.93 2.90 0.64 1.89 6.42 2.61 13.17

2 4.32 5.30 15.91 14.53 2.96 1.58 242.71 2.80 0.95 1.96 5.87 2.50 13.56

3 4.39 5.28 15.76 15.52 2.90 1.46 223.31 2.89 0.77 2.01 6.57 2.60 13.56

4 4.40 4.99 15.52 15.99 2.83 1.39 222.66 2.81 1.04 2.03 6.89 2.63 13.62

5 3.77 5.17 15.51 15.01 2.96 1.54 273.32 2.76 0.69 2.05 7.00 2.47 13.66

6 4.52 5.05 16.26 16.41 2.82 1.31 213.55 2.82 0.84 2.04 7.03 2.67 13.60

7 4.53 5.07 17.03 15.95 2.70 1.30 219.59 2.67 1.04 2.13 6.58 2.64 13.87

8 3.98 5.56 14.20 13.70 3.24 1.86 259.35 2.99 0.40 1.80 6.42 2.41 12.96

9 4.27 5.16 16.22 13.81 2.82 1.56 275.81 2.63 0.86 2.16 6.41 2.44 14.08

10 3.71 5.39 15.56 13.38 3.03 1.74 296.94 2.79 0.70 2.02 5.53 2.33 13.69

11 4.34 5.18 15.42 16.75 2.96 1.39 187.20 3.05 0.93 1.87 6.30 21.66 13.30

12 3.57 5.38 15.95 15.66 2.97 1.49 246.71 2.93 0.86 1.99 7.21 2.47 13.66

13 4.23 5.06 16.18 15.57 2.78 1.36 245.62 2.77 0.81 2.12 6.69 2.57 14.13

14 3.97 5.17 16.31 15.40 2.77 1.37 251.37 2.85 0.94 2.14 5.89 2.53 14.09

15 4.01 5.00 16.37 16.38 2.68 1.24 238.44 2.79 1.05 2.24 6.85 2.57 14.32

16 4.36 5.13 16.79 15.40 2.71 1.33 253.33 2.74 0.73 2.20 6.74 2.56 14.10

17 4.28 5.44 14.83 15.49 3.06 1.57 214.12 3.07 0.73 1.82 5.78 2.59 13.18

18 4.49 4.89 17.09 15.63 2.64 1.26 237.77 2.59 0.93 2.20 6.69 2.61 14.30

Mean 4.21 5.21 15.94 15.31 2.88 1.46 240.87 2.83 0.83 2.04 6.49 3.60 13.71

S.D ± 0.30 ± 0.20 ± 0.72 ± 0.94 ± 0.16 ± 0.17 ± 26.20 ± 0.13 ± 0.16 ± 0.13 ± 0.47 ± 0.50 ± 0.40

Mo : Moisture, T.N : Total nitrogen, T.A.A : Total amino acid, T.C : Total catechins, EGC : Epigallocatechin, EC : Epicatechin, EGCg
: Epigallocatechingallate, ECg : Epicatechingallate, S.D : Standard deviation.

면 채취시기가 늦어질수록 함량이 증가하 는데 이

러한 경향은 이 등(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조건, 찻잎 채취시기, 분석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Caffeine은 차에 상쾌한 쓴맛을 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Caffeine (%)함량은 우 에서 3.05, 

세작에서 3.16, 작에서 2.83을 보여 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 으나 박 등(2008)에 의하면 Caffe- 

ine (%)함량은 수확 기까지는 증가하다가 후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 다. 

찻잎에는 폴리페놀류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 에

서 라보노이드로 총칭되는 축합형 탄닌 성분인 

Catechin 화합물이 다량 함유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하동지역 녹차 생잎에서의 Total catechin 함량

(%)을 보면 우 에서 12.40, 세작에서 12.80, 작에

서 13.71로 박 등(1996)이 분석산 국내산 찻잎  하

동군 찻잎의 12.14%와 비슷한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으로는 채취시기가 늦어질수록 증

가하 다. Catechin의 각 성분별 함량을 보면 EGCg 

(%)는 우 이 4.89, 세작이 5.77, 작이 6.49로 채

취시기가 늦어질수록 함량이 증가하 는데 이는 김 

등(2004)의 보성산 녹차의 채취시기별 화학성분의 

변화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 다(  등, 1999). 그리

고 체 Catechin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는 EGCg (%)는 본 연구에서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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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organic constituents of green tea leaves by harvest periods (Ujeon) (mg/g)

Sample Na K Mg Ca Mn B Se

1 2.47 21.06 1.39 3.01 0.06 2.19 0.10

2 1.79 20.55 1.41 3.24 0.16 1.56 0.13

3 2.58 19.80 1.42 3.34 0.22 2.16 0.12

4 2.63 20.43 1.39 3.33 0 2.18 0.09

5 2.34 19.22 1.52 3.18 0.07 1.97 0.08

6 3.33 20.02 1.46 3.11 0 2.83 0.07

7 2.49 20.90 1.43 2.90 0.10 1.95 0.11

8 2.28 21.19 1.60 3.28 0.49 1.89 0.08

9 2.45 21.24 1.44 3.36 0 2.08 0.10

10 2.67 19.38 1.47 3.85 0 2.31 0.07

11 1.54 14.86 1.14 1.90 0.08 0.89 0.10

12 2.54 18.17 1.12 2.60 0 2.13 0.08

13 2.69 19.32 1.21 2.42 0.14 2.39 0.10

14 1.99 20.03 1.60 3.11 0 1.73 0.06

15 2.04 19.37 1.52 2.56 0 1.75 0.07

16 1.58 14.52 1.04 2.14 0 0.93 0.09

17 1.64 19.39 1.49 3.21 0 1.29 0.10

Mean 2.3 ± 0.48 19.4 ± 1.95 1.4 ± 0.16 3.0 ± 0.50 0.1 ± 0.13 2.0 ± 0.51 0.1 ± 0.02

의 약 50%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으며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인 것은 EGC로 약 1% 로 나

타났다. 일반 으로 녹차의 EGCg와 EGC간에 많은 

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김 등, 2002).

채취시기별에 따른 녹차 생잎의 화학성분 변화를 

보면 우 에서 세작으로 채취시기가 늦어질수록 증

가한 성분은 Chlorophyll, 비타민 C, Total Catechin

이 고, 감소한 성분은 총질소, 총유리아미노산, 

Theanine이 으나 체 으로 볼 때 채취시기별에

는 함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

(제주, 사천 등지)의 채취방식인 5월을 시작으로 첫

물차(5월), 두물차(7월), 세물차(8월)식으로 하는 채

취방식과는 비교가 되었다.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각 

채취시기별 성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 기후변화의 따른 기온 상승으로 하

동지역의 녹차 잎 채취시기도 한번 쯤 고려 해 보아

야  할 것 같다(박 등, 2008).

3.3. 녹차 생잎의 무기 조성분 

녹차 생잎에 한 무기 조성분은 Tables 6∼8와 같

으며, 일반 으로 무기 조성분  신아(新芽)의 생장

과 더불어 감소하는 성분은 인, 칼륨, 마그네슘, 아

연, 동이며, 특히 인의 함량 감소가 하고 한 서

서히 증가하는 성분은 칼슘, 망간, 알루미늄 등이며 

철이나 요소는 명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

려 져 있으며, 한 무기 조성분  잎 부 에서 아래

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어드는 성분은 마그네슘, 아

연, 철, 동, 니  등이며, 반 로 함량이 증가하는 성

분은 칼슘, 망간, 알루미늄, 불소, 코발트 등으로 보

고 되고 있다(茶大百科 Ⅱ, 2008).

한 녹차의 무기성분 함량에 향을 주는 용인으

로는 채엽시기, 제조방법, 품종, 산지 토양의 특성, 

시비방법 등이 있으며 채엽시기가 늦어질수록 Mg, 

Fe, Mn, Ca, Al의 함량이 증가하고 N, P, K, B, Zn

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등, 2010).

하동 녹차 생잎에 한 무기 조성분 분석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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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organic constituents of green tea leaves by harvest periods (Sejag) (mg/g)

Sample Na K Mg Ca Mn B Se

1 2.91 20.91 1.82 2.82 0 2.28 0.04

2 2.32 21.04 1.57 3.14 0 1.84 0.08

3 2.87 20.99 1.69 2.80 0 2.56 0.07

4 2.73 19.03 1.85 2.35 0 2.24 0.08

5 1.85 20.82 1.69 3.19 0 1.44 0.05

6 2.28 21.28 1.54 2.97 0.43 1.94 0.08

7 2.17 23.00 1.95 2.94 0.14 1.94 0.10

8 2.55 21.49 1.92 2.84 0 2.19 0.08

9 2.16 20.65 1.94 3.42 0 1.83 0.12

10 2.88 20.12 1.50 2.77 0.33 2.41 0.05

11 2.23 22.53 2.00 3.27 0 1.74 0.08

12 1.62 20.73 1.34 2.83 0.24 1.35 0.03

13 2.45 21.97 2.03 3.28 0.11 2.13 0.09

14 2.83 20.90 1.80 2.75 0.34 2.28 0.08

15 2.98 21.05 1.67 2.38 0 2.43 0.09

16 2.06 19.85 1.55 2.30 0.16 1.85 0.07

17 1.73 21.33 1.93 3.16 0.03 1.50 0.08

Mean 2.4 ± 0.43 21.0 ± 0.83 1.8 ± 0.20 3.0 ± 0.33 0.1 ± 0.15 2.0 ± 0.36 0.8 ± 0.02

우 의 경우를 보면 체로 K햠량이 19 (mg/g)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Na, Ca이 3 (mg/g)정도, 

Mg, B는 2 (mg/g)정도의 함량을 보 으나 Fe, Zn, 

Cu 성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박(1997)이 분석한 국내산 자생 녹차 찻잎에 

해 분석 자료에 의하면 무기물  K 성분이 가장  

많은 함량을 보 으며 다음이 Mg, Ca, Na 등의 순이

라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 다.

세작에 있어서도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이 K 함

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Ca, Na, Mg 순이었으며 

우 에 비해 Na, K, Mg, Mn 등의 함량은 다소 증가

하 으나 Ca과 Se 함량은 감소하 다. 그리고 B는 

우 과 마찬가지로 2 (mg/g)수 이 으며, Se은 0.1  

(mg/g) 로 아주 었고 Fe, Zn, Cu는 세작에서도 

함량을 보이지 않았다. 

작에 있어서의 무기물 성분 분석결과는 Table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이 Ca, Na, Mg 순이 으며 Ca 함량은 우

이나 세작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엽록소의 구

성 성분으로 알려진 Mg은 우  1.31 (mg/g)에 비해 

1.77 (mg/g)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채취시기가 늦

어질수록 증가한다는 김 등(2004)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하 다. 

B는 우 이나 세작과 마찬가지로 2 (mg/g)수 을 

보 으며, Se은 역시 0.1 (mg/g) 로 아주 낮았고 

Fe, Zn, Cu는 작에서도 함량치를 보이지 않았다.  

채취시기별에 따른 하동지역 녹차 생잎의 무기물 

조성 변화를 보면 우 , 작, 세작에 있어 거의 함량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Na, Ca, B, Se이 고, 채취

시기가 늦어질수록 체 으로 증가한 무기물은 

Mg, Mn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의 상 녹차 생잎 채취지 토양의 물리  

성질과 채취시기별(우 -세작- 작) 녹차 생잎에 

한 화학성분  무기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사지역 내 토양의 성질은 부분이 배수가 양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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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norganic constituents of green tea leaves by harvest periods (Jungjag) (mg/g)

Sample Na K Mg Ca Mn B Se

1 2.84 21.64 1.67 3.28 0.47 2.48 0.12

2 1.64 23.24 2.00 3.53 0.35 1.35 0.06

3 2.01 20.34 1.53 2.75 0 1.81 0.08

4 1.94 20.10 1.78 3.27 0 1.78 0.11

5 2.42 19.84 1.82 2.44 0 2.02 0.08

6 1.53 19.92 1.49 3.46 0.11 1.41 0.09

7 2.24 21.21 1.66 3.28 0.50 1.97 0.07

8 1.94 21.20 1.93 3.12 0.43 1.68 0.09

9 1.83 21.54 1.94 3.26 0 1.56 0.06

10 2.16 19.67 2.00 3.82 0 1.86 0.07

11 1.91 21.12 1.77 2.69 0.4 1.63 0.07

12 1.87 21.15 1.74 2.80 0.26 1.54 0.04

13 1.62 19.787 1.36 2.56 0.30 1.42 0.09

14 2.01 21.28 2.03 3.78 0.23 1.71 0.09

15 2.37 20.317 1.87 3.31 0 2.15 0.08

16 1.92 20.87 1.90 3.22 0 1.57 0.09

17 1.95 20.89 1.65 2.63 0.24 1.67 0.07

18 1.64 23.22 1.96 3.86 0.79 1.39 0.09

Mean 2.0 ± 0.33 21.0 ± 1.03 1.8 ± 0.19 3.2 ± 0.44 0.2 ± 0.23 1.7 ± 0.29 0.9 ± 0.02

고 인산이 풍부한 사양토와 양토로 구성되어 있었다. 

녹차 생잎에 한 화학성분 분석에 있어서는 섬유질, 

탄닌, 비타민 C, 카테킨  EC, EGCe, ECg, 총카테

킨 함량은 채취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한 반면 총질

소, 총아미노산, 데아닌, 카페인 등은 체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 다. 

무기물 함량에 있어서는 채취시기가 늦어질수록 

Mg, Ca, Mn은 증가하 으나 Na, K, B는 감소하

다.

그리고 일반성분  총질소, 엽록소, 총유리아미노

산, 데아닌, 카페인, 총카테킨과 무기물  Na, Mg, 

Ca, B, Se에 있어서는 우 과 세작 간에 거의 함량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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